
난야, 엘피다와 통합 “사실무근”
엘피다․마이크론 통합설 부인 … 삼성전자․하이닉스 대응

난야(Nanya)가 경쟁기업인 엘피다와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과의 경영통합설에 대해 부인했다.

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들은 자금난을 겪는 엘피다가 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로지(Micron Technology), 타이

완 Nanya와의 경영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1월24일 보도했다.

하지만, Nanya는 경쟁기업인 엘피다와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과의 경영통합 논의에 대해 부인했다.

로이터통신은 “Nanya의 우자자오(吳嘉昭) 회장이 두 기업 간 진행되고 있는 논의에 대해 알지 못하며 현재

로선 참여할 뜻이 없다”고 밝혔다고 1월30일 보도했다.

세계 3-5위들의 논의는 세계 D램 시장의 60% 이상을 장악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에 대응하기 위한

것으로 해석된다.

전문가들은 경쟁기업 간 합병이 이루어진다면 가격 경쟁을 완화하는 단기적인 효과가 있겠으나 장기적인

생존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영역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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